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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문초록

현재 ‘남중국해 문제’, ‘동북아 문제’ 등 대만의 국제적 위치 및 전략적 가치가 높아

지는 상황에 있다. 미국은 ‘하나의 중국’이라는 카드의 중국을 통제하려는 하나의 레

버리지로 이용하여 대만의 전략적 이용가치를 높이고 있다. 이 시기는 마치 일제강점

기 대만을 둘러싼 일본 ․ 중국 ․ 미국 등의 국제 관계 헤게모니 속에서 대만인들의 정

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 

1895년~1945년 일제강점기 피식민지인 대만인들은 3세대의 시간이 흐르면서 각 

세대 간의 의식구조에 따른 대만의식과 중국(조국)의식의 정체성 변화를 보이고 있다.

대만의 사실주의 작가 吳濁流의 장편소설 『亞細亞的孤兒』은 일제강점기 대만 사

회의 정치 ․ 교육 ․ 경제 상황을 폭로하고 있어, 대만 및 동북아시아의 현대사를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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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. 본 연구는 대만인 정체성 연구를 위해 소설 속 주인공의 

대만→일본→대만→중국→대만으로의 이동과정을 문학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함으

로써, 대만인들의 ‘대만의식’과 ‘중국(조국)의식’ 사이에서 방황과 갈등을 파악하고자 

하였다. 또한 일제강점기 50년간 3세대를 거친 대만인들의 각 세대의 특징과 사건을 

前3편과 後3편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, 일제강점기 대만인들의 세대 간 갈등 및 정

체성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. 환언하면,『亞細亞的孤兒』속에서 吳濁流는 사회 실

상을 폭로하는 태도와 신문기자로서 시사의 민감성으로 작품 속의 인물 형상을 통해 

일제 강점기의 일본제국의 경찰제도, 保甲제도 ․ 皇民化運動 ․ 경제약탈 ․ 사회생활 및 

세상과 타협하는 인간상 등을 사실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.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식

민지로서의 대만, 제국주의 일본과 민족주의 중국 사이에 어디에서 속하지 않는 ‘아시

아의 고아’로서 표면적으로는 식민인의 비참한 운명을 그리고 있으나, 실제로는 일제 

강점기 식민 전통사회에 대한 항소 및 반항을 의미하고 있다.

 키워드: 吳濁流의 장편소설, 대만현대문학, 일제식민지시대, 국민당 정부

1. 들어가는 말

대만(臺灣)은 네덜란드와 스페인에 식민지 경험과 명조(明朝) 정성공(鄭成

功) 관리, 청조(淸朝) 강희제의 병합, 청일전쟁 후 일본 식민지 시대, 이후 장

제스(蔣介石)에 의한 중화민국까지 약 300여 년간의 외세 통치 기간을 겪었

다. 현재 중화민국 대만은 국민당과 민진당의 정권을 통한 친중파와 반중파의 

대립으로 ‘不統’ ․ ‘不獨’의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. 특히,  2016년 미국

의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과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

우선주의를 내세우며 2012년 집권한 시진핑(習進平) 주석의 부강한 중국몽을 

추구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이어 나갔고, 더 나아가 ‘남중국해 문제’, ‘동

북아 문제’, ‘미 · 중 무역전쟁’ 등으로 인해 대만의 국제적 위치 및 전략적 가

치가 높아지는 상황에 있다. 미국은 ‘하나의 중국’이라는 카드의 중국을 통제

하려는 하나의 레버리지로 이용하여 대만의 전략적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상

황이다. 이러한 상황은 역사적으로 1895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의 일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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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국주의, 중국, 미국의 헤게머니를 겪었던 대만 사회에서의 상황을 보는 것 

같아 일제강점기 대만인들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것은 현재의 대만의 국제적 

관계와 대만인들의 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를 삼을 수 있다.

일제강점기 대만의 실상을 보여주는 §   º 의 장편소설 『¡ è ¡ Ä n ú 』

는 1985년에 처음 소개되었다.1) 작자 자신의 Ü ý µ 문장으로 일제강점기 대

만 식민지 사회의 정체성 연구를 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. 이 작품은 일

찍이 중국의 ‘하나의 중국’ 원칙과 대만의 ‘대만 독립’의  두 개 진영이 정치적 

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이론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 당시 상황의 진실성 확

보에 아쉬움이 있다. 

일제강점기 피식민지인 대만인들은 3세대의 시간이 흐르면서 각 세대 간의 

의식구조에 따른 대만의식과 중국(조국)의식의 정체성 변화를 보이고 있다. 

일제강점기 대만인들은 ‘탈 대만인’들 중 중국으로 간 대만인들의 형태에 따

른 대만인들의 상황과 일본으로 간 대만인들의 상황을 통해 일제강점기 대만

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과 중국인들의 시각을 통해 일제강점기 대만인

들의 대만의식과 중국(조국)의식의 정체성을 통해 ‘탈식민화’와 ‘탈중국화’의 

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. 또한 일제강점기 대만인들의 정체성 이해를 통한 현 

국제관계 속에서 대만인들의 정체성 교훈을 알아보고자 한다. 

2.『亞細亞的孤兒』에 대한 評價

  §   º 는『¡ è ¡ Ä n ú 』중문판 Ü®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. 

이 소설을 저작 동기를 생각하면, 우리 식민지에 생존했던 § » 의 지식

1)『¡ è ¡ Ä n ú 』(일어：アジアのn ¢ )는 1945년 완성된 소설로 1946년 I � � 
 에서 출

판했다. 소설의 원제목은 『ñx ³ 』으로 1956년 일본 à à0 �@ 에서 『アジアのn ¢ 』

란 제목으로 출판됐다.




